
과학혁명
과학적 지식은 누적되지 않는다



정상과학의 숙명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패러다임을  

갈아치우게 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



과학혁명의 구조

패러다임이 없는 연구 패러다임의 정립

정상과학

변칙사례의 등장위기

혁명(새로운 패러다임)



   과학에도 혁명이?



정치혁명과의 유사성

➤ 혁명은 위기에 의해 시작된 신구 
체제 옹호자들 사이의 싸움 

➤ 혁명은 중립적 심판이 없는 싸
움. 기존 제도가 금지하는 방식
의 개혁 추구 

➤ 순환 논증의 사용 

➤ 논증이나 증명으로 결판 불가능 

➤ 설득・개종・죽음・군중심리



Gestalt Switch

전체론적인 개념적 재조정



공약불가능성

➤ 두 패러다임은 동일한 잣대
로 비교될 수 없다. 

1. 패러다임과 함께 판단기
준(적법한 문제와 문제 
풀이의 기준)이 바뀐다. 

2. 패러다임과 함께 개념의 
의미가 바뀐다. 

3. 패러다임과 함께 관측된 
현상 자체가 바뀐다.



판단기준 변화 사례 1. 기계적 설명 vs. 원거리 작용



판단기준 변화 사례 2. 에테르 & 상대성 vs. 광속 불변



판단기준 변화 사례 3. 화학결합의 원인 vs. 구조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의미 변화 사례 1. 행성, 지구/땅



의미 변화 사례 2. 화합물 (돌턴 vs. 베르톨레)



의미 변화 사례 3. 질량 (뉴턴 vs. 아인슈타인)



관측 현상 변화 사례 1

➤ 아무도 보지 못했던 신성



관측 현상 변화 사례 2

➤ 진자 vs. 속박된 낙하



“혁명 이후의 과학자들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된다.

토머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적합한 공동체 내에서 서로 동의하는 것  
이상의 기준이란 없다.

토머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죽을 때까지 새 패러다임에 저항하는 것도 
과학의 규칙을 어기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토머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혁명적 진보의 역설

➤ 과학의 지식은 축적될 수 있는가?  

➤ 과학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가?  

➤ 패러다임의 선택 과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쿤에게 과학적 진보란?
답을 향해 끊임없이 근접해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퍼즐풀이의 능력이 늘어날 뿐.



쿤의 결론을 피하는 전략들

➤ 보편적인 과학 방법론을 고집?  

➤ 혁명을 겪으면서 유지되고 축적되는 것들을 찾는다?  

➤ 이제 더 이상의 혁명은 없다고 주장? 


